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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타이어에 3800억원 지원
진동수 위원장, 오너일가 사재 요청 … 협력 중소기업 자금 압박 해소

채권단이 워크아웃이 추진되고 있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38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채권단이 금호 계열사에 신규자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오너 일가는

보유 계열사 지분 등 사재를 우선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협력기업들을 돕기 위해 신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2월2일 밝혔다.

채권단은 3일 회의를 열고 금호산업에 2800억원의 긴급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9일 회의를 통해 금호타이어

에 신규자금 1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3000만달러 규모의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새로 열어주

기로 했다.

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협력기업들 가운데 자금 압박을 겪는 곳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 자금지

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 지원을 강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협력기업들에 대출 수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연체된 미지급금액을

일반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이 개시되기 전이지만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협

력기업들을 위해 긴급 신규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며 “자금 지원 이전에 노동조합의 동의와 대주주 경영

책임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금호 협력기업들이 진성어음 등 자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설 전까지 해결하

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특히, 금호 오너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신규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상당부분

(보유 자산을) 내놔야 하고 노동조합과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

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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